
화장품용 계면활성제 수입“일색"
국내기업들 국산품 외면 … 9 4년 수요 6% 신장한 9 0 0톤

국내 화장품용 비이온계면활성제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산 대체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용 비이온계면활성제 총수요는 9 3년 기준 8 5 0톤이며 매년 5 ~ 6 %정

도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화장품 생산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ICI 및 일본 Kao 등으로부터 화장품용 계면활성제를

수입해 사용하며 철저히 국산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동남합성이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의 이같은 수입품선호로 인

해 1 0여년이 넘도록 공급선을 찾지 못하고 극히 일부 기업들에게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태평양에서도 지난 9 2년 토코페롤에서 유도된 비이온계면활성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나 역시

타기업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일칠화학도 비이온계면활성제를 생산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산품 애용은 물론 수급안정 차원에서도

이같은 무분별한 수입품 선호는 지양돼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장품용 계면활성제의 9 4년 총수요는 6 %정도

신장한 9 0 0톤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별 화장품용 비이온계면활성제의 수요량은

태평양 2 3 0톤, 럭키 2 1 5톤, 한국화장품 7 5톤, 쥬리

아 4 4톤, 피어리스 3 0톤, 기타 2 5 6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이온계면활성제 시

장의 점유율은 ICI 60%, Kao 20%, 기타 20% 등

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화장품용 비이온계면활성제 수입가격이 솔비톨 등 기초원료의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용 계면활성제의 수입가격은 S P가 K g당 1 . 5 0 ~ 1 . 6 0달러선에서 1.90 ~2. 10달러까지 오른 것으

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T W는 K g당 1 . 9 0 ~ 2달러선에 서 2.30~ 2.40달러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이같은 현상은 T W·S P의 원료인 솔비톨과 지방산의 가격이 사고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기 때문

이다.

솔비톨의 경우는 K g당 5 5 0원에서 8 0 0원으로 상승했고 지방산도 K g당 3 0 0원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

졌다.

당분간 이같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의 원가부담도 그만큼 가중될 전망이

다.

<화학저널 1 9 9 4 / 1 2 / 2 6 >

구 분

태 평 양

럭 키

한국화장품

쥬 리 아

피 어 리 스

기 타

합 계

2 2 2

1 7 3

7 8

4 4

3 2

2 5 1

8 0 0

2 3 0

2 1 5

7 5

4 4

3 0

2 5 6

8 5 0

2 4 8

2 2 0

7 8

5 0

3 0

2 7 4

9 0 0

국내 화장품용 계면활성제 수요추이(단위 : M/T)

1 9 9 2 1 9 9 3 1 9 9 4 (전망)


